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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4. 11. 13.(수) 11:00 이후(11. 14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11. 13.(수)

겨울철 도로안전,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
-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 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

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(금)부터 내년 

3월 15일(토)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.

 ㅇ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

추진할 계획이며,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. 

□ (제설자원 확보)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

평균치의 최대 150% 수준의 제설제(염화칼슘, 소금 등)와 제설장비 

8,034대, 제설인력 5,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. 

 ㅇ (안전시설 확충)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․결빙 취약구간(고속․
일반국도 647곳)에 자동염수분사시설, 가변형속도제한표지, 도로전광표지 

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․운영한다. 

 ㅇ (대응능력 강화)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․
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,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

제설장비(826대) 및 제설인력(700명)을 사전 배치․운영한다. 

 ㅇ (살얼음 예방)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

특정 기상조건(3℃ 이하, 습도 80% 이상, 풍속 3m/s 이하 만족)시 도로

순찰을 실시하고,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. 

 ㅇ (대국민 정보제공) 대설주의․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, 월동

장구 착장, 안전운전 독려,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, 교통정보센터, 

SNS, 안전문자 등을 활용, 신속히 전파하고,

보도자료



- 2 -

   - 내비게이션(길 도우미) 업체와 협업하여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

제공한다.

     *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

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 ⇒ T-Map, 카카오네비 등에 위험정보 표출

   - 아울러,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

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, 유튜브/TV/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

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.

□  한편, 국토교통부는 차질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

부터 고속․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. 11월 8일(금) 오후 

에는 한국도로공사,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

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. 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

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

제설작업을 시행할 것” 이라며,

 ㅇ “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하여 눈길 주행 시 

감속(20~50%)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 

담당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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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겨울철 교통안전 안내문


